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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호소문

세월호 참사는 국민 모두의 아픔이었습니다. 

그 고통을 잊지 않겠다는 국민적 합의는 소중한 약속입니다.

진실 규명과 국가 혁신을 통해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은 우리 모

두의 과제입니다. 

그 첫걸음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입니다 그러나 여야는 두 번의 합의와 번복 장. , 

외투쟁 등으로 국민들을 혼란과 갈등에 빠트리고 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이 정쟁. 

으로 변질되어서는 안됩니다. 

여야 정치 지도자 유가족 국민 여러분께 간절히 호소합니다, , . 

여야는 장외가 아닌 국회에서 대화를 해야합니다.

여야는 국회에서 진지하고 끊임없는 대화와 협상을 해야 합니다 극단적인 언어와 . 

무책임한 행동은 국민들에게 절망을 안겨 주었습니다 국민들이 외면하는 정쟁을 . 

접고 여야간 직접 대화에 나서 책임있는 정치를 해야 합니다.

또한 지금은 나라가 안팎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입니다 세월호 특별법과 함께 민. 

생법안 처리도 논의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 국회여야 정상적인 것이며 그러할 때 . 

국민들이 외면하지 않고 힘을 모아줄 것입니다.

유가족 여러분 국민에게도 짐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가족도 세월호 특별법 문제가 국회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여야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로운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유가족과 함께 하. 

겠다는 국민들의 거룩한 마음을 믿고 짐을 나누어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슬픔에만 머물지 말고 각자의 직분 속에서 최

선을 다하도록 합시다 세월호 사고로 큰 고통과 희생이 있었지만 언제까지 온 . , 

국민이 비탄에만 빠져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국민 모두가 자기 자리와 일상. 

으로 돌아가 건강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 힘을 함께 모아야 합니다 그것이 세월호 .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야 지도자들은 세월호 아픔을 치유하고 본연의 일에 충실하도록 화쟁의 정치를 

보여줘야 합니다 낮은 자세로 귀 기울이고 포용하여 미래의 희망을 제시하는 대. , 

한민국 정치가 되어야 합니다. 

종교 지도자로서 제가 해야 할 역할이 있다면 무엇이든 그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불기 년 월 일2558(2014) 8 31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  합장


